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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외이사 “괴롭다 괴로워…”
“반대하자니 회사 걱정되고 찬성하자니 소송에 휘말릴 것 같고” 

SK글로벌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전환 여부를 놓고 SK 사외이사들이 고민하고 있다.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SK 출자전환 규모를 8500억원에 합의한 뒤 출자전환을 최종 

승인해야 할 SK 사외이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출자전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SK글로벌이 청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승인하면 SK 노동조합과 최대주주 

소버린자산운용 등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당초 SK가 1조원 규모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지 않으면 SK글로벌을 청산하겠다고 몰아붙이다 

8500억원 선으로 낮추어 합의를 했다. 만약 SK 이사들이 8500억원 규모 출자전환안을 부결한다면 SK글로벌은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반면, SK 노조는 만약 8500억원 출자전환을 의결하면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면

서 6월4일 고발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서를 사내외 이사 9명에게 발송하기까지 했다.

SK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도 기업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명인을 법률자문사로 선

정했다고 발표해 법적 대응 방침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이사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밖에 SK 소액주주연합회와 참여연대 등도 SK글로벌에 계열사가 부당하게 지원할 때는 이사들에 대한 법

적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하면서 압박강도를 높였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압박 강도를 높이자 사외이사들은 신변 위협까지 

느낄 지경이라며 심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교수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고발당하면서

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전했다.

SK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외부와 연락을 끊고 매출채권 출자전환안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SK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

였다.

현재 SK 이사회는 최태원 회장, 손길승 회장, 김창근 사장, 황두열 부회장, 유정준 전무 등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명 이상의 사외

이사가 동의해야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다. SK 이사회는 이번 주 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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